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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리포트에서 사용한 자료는 저작권법을 준수합니다.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서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 응답 문항의 비율은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본 리포트는 저작권법에 의해 각각의 통계마다 그 자료의 출처(생산자)를 의무적으로 명기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인용하실 경우, 원자료 출처(생산자)와 목회데이터연구소 자료임을 반드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러두기

부흥하는 교회, 소형교회도 상당수 있다!

목회데이터연구소는 지난 8월 초 단행본 ‘부흥하는 교
회 쇠퇴하는 교회’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지금도 교회의 
부흥은 가능한가?”, “그렇다면 부흥을 이끄는 핵심 요
소는 무엇인가?”, “어떤 교회들이 실제로 부흥하고 있
으며, 이들은 무엇을 다르게 실천하고 있는가?”와 같
은 질문에서 출발했다. 

이 책 제작을 위해 전국의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담임목사와 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개별 
심층 인터뷰(목회자 일부 대상)를 병행하여 진행했으
며, 이를 통해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의 특징
을 비교 분석하였다. 

이번 넘버즈에서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5가지를 중
심으로 간략하게 전개한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책을 참고하시기 바란다.

기독교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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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조사

조사개요

구 분
목회자 조사 성도 조사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조사 대상

과거 5년간 교인 정체 
및 증가 & 향후 5년간 
교인 증가 예상하는 
담임목사

과거 5년간 교인 정체 
및 감소 & 향후 5년간 
교인 감소 예상하는 
담임목사

과거 5년간 교인 정체 
및 증가 & 향후 5년간 
교인 증가 예상하는 
성도

과거 5년간 교인 정체 
및 감소 & 향후 5년간 
교인 감소 예상하는 
성도

표본 규모 각각 160명(유효표본) 각각 500명(유효표본)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표본 추출 유의할당 추출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조사 기간 2025년 3월 26일 ~ 2025년 4월 9일

조사 주체 목회데이터연구소

조사 기관 (주)지앤컴리서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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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현황과 과제] 
부흥하는 교회, 소형교회도 상당수 있다!01

• 부흥하는 교회를 지역크기와 시무교회 규모별로 살펴본 결과, 대도시(48%)와 100~500명 미만(38%) 교회에서 
상대적으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 다만 대도시가 아닌 읍/면 지역에서도 22%가 부흥하고 있으며, 특히 50명 미만 소형교회도 3곳 중 1곳 이상(37%)
이 부흥하는 교회로 나타났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교회 부흥이 단순히 대도시나 대형교회만의 현상이 아
님을 보여준다.

[표] 부흥하는 교회 지역크기/교회 규모별 구성비 (목회자)

•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는 교인 부흥 요인으로 ‘예배와 설교’(45%)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
와 공동체 의식’ 39%, ‘소그룹 활성화’ 29% 등의 순이었다. 

• 예배와 설교가 주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고, 2~3위에 해당하는 공동체성과 소그룹 활성화가 교회의 부흥을 
이끄는 핵심 내부 동력으로 볼 수 있다.

[그림] 교인 부흥 이유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 1+2순위, 상위 8개, %)

교회 부흥의 핵심 내부 동력, 예배/설교 > 소그룹/공동체성!

예배와 
설교

교인 간의 
친밀한 교제와 
공동체 의식

소그룹 
활성화

교회 내 
다음세대

교회 내 
3040세대 
성장

지역 사회 
봉사활동 및 
활발한 소통

활발한 
전도 활동

주변 지역 
개발/재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

10131313
20

29

39
45

구분 비율

지역크기

대도시 48%
중소도시 31%
읍/면 22%

시무교회 규모

30명 미만 16%
30~50명 미만 21%

50~100명 미만 16%
100~500명 미만 38%

500명 이상 9%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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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인 연령별 구성을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학교 학생 19%, 청년 18%, 장년 38%, 시니어 25%로 연령대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시니어가 4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교회학교 학생과 청년은 각각 11%에 
그쳤다. 이를 인구 구조 그래프로 보면 역피라미드형에 가깝다.

[그림] 교인 연령별 구성비 (목회자, %)

쇠퇴하는 교회, 고령 교인 집중!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46

25

32

38

11

18

11

19

교회학교 학생(영아부~고등부) 청년 교인(20~30대 청년)
장년 교인(40~65세 미만 장년) 시니어 교인(65세 이상)

• 목회자와 성도의 시무 교회 사역별 만족도를 보면 대체로 성도가 목회자보다 높은 가운데, ‘부흥하는 교회’는 사역 
전반에 비교적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예배와 설교 외에는 만족도가 성도는 50% 미만, 목회자
는 30% 미만에 그쳤다. 

• 부흥하는 교회에서 나타나는 ‘높은 만족도’는 목회자와 성도 모두 영적으로 활기참을 시사한다.

[그림] 시무 교회 사역별 ‘성도’ 만족도 
         (매우+약간 비율*, 상위 4개, %)

부흥하는 교회 성도/목회자, 모든 사역에서 만족도 높아!

예배 담임목사님의 
설교

친교/교제/ 
소그룹

교회 봉사

4139

6066 6972
8586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그림] 시무 교회 사역별 ‘목회자’ 만족도 
         (매우+약간 비율*, 상위 4개 %)

예배 담임목사님의 
설교

친교/교제/ 
소그룹

교회 봉사

2223
39

49 535959
74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5점 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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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하는 교회, 양적 성장과 질적 성장이 함께 이뤄진다!
• 앞서 신앙상태에 관해 언급했는데, 실제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 성도의 신앙수준을 비교한 결과, 부흥하는 
교회가 쇠퇴하는 교회에 비해 1단계 신앙 비중은 낮고, 4단계 비중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흥
하는 교회일수록 성도의 신앙수준 즉 영성이 쇠퇴하는 교회보다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 이번 조사 결과는 교회의 ‘부흥’에 있어 질적 성장과 양적 성장의 상관도가 높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표] 부흥하는 교회 vs 쇠퇴하는 교회 성도의 신앙수준 비교

구분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신앙단계

1단계 11% 18%

2단계 24% 25%

3단계 40% 39%

4단계 25% 18%

전체 100% 100%

Note) 신앙단계별 설명 
          1단계 : 나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내 종교는 아직까지 삶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2단계 :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그분을 알기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다. 
          3단계 : 나는 그리스도와 가까이 있으며, 매일 그 분의 인도하심에 의지한다. 
          4단계 :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이며, 나는 그 분으로 충분하다. 나의 모든 일은 그리스도를 드러낸다.

[부흥하는 교회 특징 ① 사역 참여 문화 존재] 
부흥하는 교회, 사역 프로그램도 늘고, 성도 사역 참여도 활발!02

• 부흥하는 교회와 쇠퇴하는 교회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 중 하나는 사역 참여 문화이다. 
• 코로나 이전과 비교할 때,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 사역 프로그램 수(44%)와 교인들의 사역 참여도(51%) 모두 절반 
안팎으로 증가했으나, 쇠퇴하는 교회는 각각 8%, 7%에 그쳐 극명한 격차를 보였다. 이는 부흥하는 교회가 활발한 
사역 참여 문화를 통해 교회의 역동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사역 프로그램 수 ‘증가’ 비율 
          (목회자, 약간+매우 증가 비율, %)

Note) 책에서는 ‘부흥의 4가지 기둥’이라고 표현했는데 14가지 요인(특징)을 포함하는 더 큰 범주임을 표현하기 위해서임. 
          여기서는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 ①~④’로 명명하고, 각각에 해당하는 세부 요인 몇 가지만 간략히 살펴봄.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교회 교인들의 사역 참여도 ‘증가’ 비율 
         (목회자, 약간+매우 증가 비율, %)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8

44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7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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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 봉사자 수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교회는 부흥하는 교회에서 52%에 달했으나, 쇠퇴하는 교회
는 2%에 불과했다. 

• 특히 이번 조사에서 교인 수 증가와 가장 높은 상관도(Corelation)를 보인 항목이 바로 ‘봉사자 증가’였다. 봉사자의 
증가가 교회의 부흥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다.

봉사자 증가, 교회 부흥의 핵심 지표!

[그림] 코로나 이전 대비 봉사자 수 변화 (목회자, %)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감소한다 증가한다

8

63 2

52

*증가한다 : 매우+약간, 감소한다 : 매우+약간

[부흥하는 교회 특징 ② 미래지향적] 
코로나 이후 교회부흥과 쇠퇴, 3040이 가른다!03

• 코로나 이후, 부흥하는 교회의 47%가 3040세대가 증가했다고 응답해, 쇠퇴하는 교회(3%)와 큰 격차를 보였다. 
• 주목할 점은 3040세대의 증가가 교회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이는 교회 규모보다 각 교회
의 특성과 사역 전략이 3040세대의 유입에 더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림] 코로나 이후 3040세대 수 변화 (목회자, %)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감소한다 증가한다

9

65 3

47

*증가한다 : 매우+약간, 감소한다 : 매우+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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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코로나 이후 다음세대 수 변화를 살펴본다. 부흥하는 교회에서는 다음세대의 성장이 분명하게 체감돼, 코
로나 이후 다음세대가 증가했다는 응답이 절반 가까이(44%)에 달했다. 반면, 쇠퇴하는 교회는 단 5%만이 증가, 
78%가 감소하여 대조적 양상을 보였다.

다음세대 사역, 미래 뿐 아니라 현재의 교회 부흥에 결정적 변수!

[그림] 코로나 이후 다음세대 수 변화 (목회자, %)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감소한다 증가한다

20

78 5

44

*증가한다 : 매우+약간, 감소한다 : 매우+약간

• 부흥하는 교회는 쇠퇴하는 교회와 비교했을 때, 다음세대 사역 전반에 대한 긍정 평가가 뚜렷하게 높았다. ‘교회학
교가 성장하고 있다’(57%), ‘충분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있다’(57%),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
다’(57%), ‘학부모들이 교회학교 신앙 교육에 자부심이 있다’(52%)에서 긍정률이 50% 이상을 기록했다. 

• 비록 ‘부모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다’(30%)의 응답률은 상대적으로 낮았으나, 쇠퇴하는 교회(11%)와 비교하면 여
전히 큰 차이를 보인다.

교회의 부흥, ‘다음세대 사역’과 긴밀히 연결!

[그림] 다음세대 사역 평가 (교회학교를 운영 중인 목회자, %)

우리교회 
교회학교는 
성장하고 있다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은 
충분한 신앙 

교육을 받고 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위한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있다

학부모들은 
우리 교회학교의 
신앙 교육에 
자부심이 있다

우리 교회는 
부모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다

11
22

35
29

22
30

52
575757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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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흥하는 교회 특징 ③ 대위임령에 헌신] 
부흥하는 교회, ‘전도 실천’은 쇠퇴하는 교회의 2배 이상!04

•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와 선교를 강조하는 설교 빈도가 쇠퇴하는 교회보다 높게 나타났다. 선교 주제를 다루는 설교
를 월 1회 이상 한다는 담임목사 비율은 24%로, 쇠퇴하는 교회(15%)보다 높았고, 전도 관련 설교 역시 33%로 쇠
퇴하는 교회(21%)보다 앞섰다. 

• 이러한 차이는 교인들의 전도 실천으로도 이어졌다. 실제로 부흥하는 교회 교인의 56%가 전도를 실천하고 있다고 
응답해, 쇠퇴하는 교회 교인(2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 즉, 부흥하는 교회는 담임목사의 설교와 교인들의 실천이 맞물려 전도 문화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담임목사 본인의 
         선교 주제 설교 빈도 
         (목회자, 월 1회 이상 비율, %) 

*5점 척도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15
24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21
33

[그림] 담임목사 본인의 
          전도 관련 설교 빈도 
          (목회자, 월 1회 이상 비율, %)

[그림] 출석교회 교인 전도 실천 정도 
          (성도,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25

56

[부흥하는 교회 특징 ④ 함께하는 공동체] 
소그룹 사역, 교회 부흥에 결정적 변수!05

• 신앙 소그룹의 활성화는 부흥하는 교회의 뚜렷한 특징으로 나타났다.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의 78%가 ‘소그룹 모임
이 활발하다’고 응답해, 쇠퇴하는 교회(33%)를 크게 앞질렀다. 

• 또한 소그룹 모임의 빈도 역시 차이를 보였다. 부흥하는 교회는 ‘매주 1회 이상’ 소그룹 모임을 운영한다는 응답이 
70%에 달했지만, 쇠퇴하는 교회는 52%였다. 반대로 ‘한 달에 1회 이하’라는 응답은 쇠퇴하는 교회가 23%로, 부
흥하는 교회(8%)보다 높았다. 

• 즉,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소그룹 활동이 더 활발하게, 그리고 더 정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는 교회의 활력과 
양적/질적 성장을 뒷받침하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4점 척도 (신앙 소그룹 활동을 하고 있지 않다 비율은 빼고 100%로 환산함)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33

78

매주 1회 이상 1개월 1회 이하

23

52

8

70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그림] 신앙 소그룹 모임 활성화 정도 
         (목회자, ‘매우+비교적 활발하다’ 비율*, %)

[그림] 신앙 소그룹 모임 빈도 
         (신앙 소그룹을 운영하는 교회 목회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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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의 시대 변화 수용도를 살펴본 결과, 부흥하는 교회 목회자의 82%가 ‘시대 변화에 따른다(적극적+어느 정도)’
고 응답해, 쇠퇴하는 교회(53%)보다 29%p 높았다. 이는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목회자가 변화에 더 개방적이고 적
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성도들의 개혁 의지(긍정률) 역시 부흥하는 교회가 71%로, 쇠퇴하는 교회(32%)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부
흥하는 교회는 내부 문제를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바꿔가려는 의지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교회의 시대 변화(개혁) 수용 태도 
          (목회자, ‘적극적+어느 정도 따르는 편’ 비율*, %)

[그림] 성도들의 개혁 의지** 
          (목회자, ‘매우+약간 그렇다’ 비율, 5점 척도, %)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53

82

부흥하는 
교회

쇠퇴하는 
교회

32

71

*4점 척도(시대변화 적극적 따르는 편, 어느 정도 따르는 편, 전통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편, 전통을 매우 중요시하고 바꾸지 않는 편) 
**개혁 의지는 교회가 스스로 내부의 한계와 문제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변화를 추구하려는 주체적인 결단을 의미함

[부흥하는 교회 특징 ⑤ 변화 의지] 
부흥하는 교회일수록 ‘변화 수용적’, ‘높은 개혁 의지’ 보여!06



1. 한국인의 일본∙중국 인식 

2. 한일 국민 소득 비교

최근 조사통계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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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일본 아시아∙태평양 이니셔티브(API), 미국 한국경제연구소(KEI)의 최근 발표된 ‘한일 
국민 상호인식 조사’를 통해 한국인의 일본에 관한 인식을 살펴본다. 

• 먼저, 일본에 대한 인상을 물은 결과, 한국인의 52%가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3년 
조사 이래 가장 높은 수치이며, ‘좋지 않은 인상’ 응답률을 앞지른 것도 처음이다. 

[한국인의 일본·중국 인식] 
일본에 대한 호감도 52%, 역대 최고치 기록!

[그림] 일본에 대한 인상* 변화 추이 (2013~2025)

※출처 : EAI(동아시아연구원), 2025 EAI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08.28.(한국측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585명, 웹 조사, 2025.08.18.~08.20./ 일본측 조사: 전국의 만 12세 이상 일반국민 1,037명, 웹조사, 2025.08.19.~08.20.)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414&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5점 척도 (매우 좋지 않은/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 가짐, 매우 좋은/대체로 좋은 인상 가짐, 어느 쪽도 아님)

•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47%)이 가장 높았고, 반면, 좋지 않은 인상
을 갖는 이유로는 ‘한국을 침탈한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83%), ‘독도 문제’(48%) 등의 순으로 부정
적 이미지는 여전히 역사 및 영토 문제에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일본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2025, 좋은 인상이라고 응답한 자, 1+2순위, 상위 3개, %)

일본에 좋은 인상: 친절 식문화, 나쁜 인상: 역사 영토!

※출처 : EAI(동아시아연구원), 2025 EAI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08.28.(한국측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585명, 웹 조사, 2025.08.18.~08.20./ 일본측 조사: 전국의 만 12세 이상 일반국민 1,037명, 웹조사, 2025.08.19.~08.20.)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414&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그림] 일본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2025, 좋지 않은 인상이라고 응답한 자, 1+2순위, 상위 3개, %)

친절하고 성실한 국민성 때문에

일본의 매력적인 식문화와 쇼핑 때문에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26

32

47

한국을 침탈한 역사를 제대로 반성하지 않고 있어서

독도문제 때문에

위안부나 강제징용과 같이 아직 역사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41

48

83

2013 2016 2019 2022 2025

좋지 않은 인상(매우 좋지 않은+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
좋은 인상(매우 좋은+대체로 좋은 인상)

77

61
50 53

37

52

3132
21

12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5C?intSeq=23414&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5C?intSeq=23414&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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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기준 한국 국민 절반 이상이 일본에 대해 ‘좋은 인상’(52%)이라고 응답했는데 반해, 일본 국민은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51%)이라는 응답이 ‘좋은 인상’(25%)보다 2배가량 높게 나타나, 한국에 관한 인식이 악화
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 : EAI(동아시아연구원), 2025 EAI 한미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및 제12회 한일 국민 상호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08.28.(한국측 조사: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585명, 웹 조사, 2025.08.18.~08.20./ 일본측 조사: 전국의 만 12세 이상 일반국민 1,037명, 웹조사, 2025.08.19.~08.20.)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414&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5점 척도 (매우 좋지 않은/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 가짐, 매우 좋은/대체로 좋은 인상 가짐, 어느 쪽도 아님) 
Note) 일본국민 대상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 일본 총리 정상회담 이전에 진행되었음.

그러나 일본 국민은 절반이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인상’!

[그림] 상대국에 대한 인상* (2025, %)

• 이번에는 동아시아연구원의 ‘동아시아 인식조사 자료’(2025)를 통해 우리 국민이 중국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
는지 살펴본다.. 

• 중국에 대한 인상은 ‘좋지 않은 인상을 갖고 있다’가 66%로, 우리 국민 3명 중 2명은 중국에 비호감을 느끼는 것으
로 나타났다. 반면 ‘좋은 인상을 갖고 있다’는 응답은 25%에 그쳐, 한국인의 대중 인식이 전반적으로 부정적임을 
보여준다.

한국인 66%, 중국에 비호감!

[그림] 중국에 대한 인상 (2025, %)

※출처 : EAI(동아시아연구원),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06.12.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509명, 웹 조사, 2025.06.04.~06.05.) 
             (https://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298&board=kor_issuebriefing) 
Note) 합이 100이 안되는 것은 Rounding Error로 인한 것임. 

한국 국민 

일본 국민25

52

51

37

좋은 인상 좋지 않은 인상

매우 좋은 
인상 가짐

대체로 좋은 
인상 가짐

대체로 좋지 않은  
인상 가짐

매우 좋지 않은 
인상 가짐

어느 쪽도 
아님

8

19

47

22

3

좋은 인상 가짐 
25%

좋지 않은 인상 가짐 
66%

https://eai.or.kr/new/ko/pub/view.asp%5C?intSeq=23298&board=kor_issuebriefing
https://www.eai.or.kr/new/ko/pub/view.asp%5C?intSeq=23414&board=kor_issuebriefing&keyword_option=&keyword=&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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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에 좋은 인상을 갖는 이유로는 ‘거대 시장으로 경제적 기회가 크기 때문에’가 71%로 가장 압도적이었다. 반면, 
좋지 않은 인상의 이유로는 ‘국민성과 행동이 비호감이기 때문’(58%)을 가장 높게 꼽았고, 다음으로 ‘정치체제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이기 때문’ 40%,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보복 때문’ 37%가 뒤를 이었다. 

• 중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으로 주로 경제적 요인에서 비롯되나, 부정적 인식은 국민성∙정치체제 등 사회/구조적 요
인과 맞닿아 있음을 보여준다.

중국 호감 이유: 큰 경제적 기회, 비호감 이유: 국민성!

[그림] 중국에 좋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2025, 좋은 인상이라고 응답한 자, 1+2순위, 상위 3개, %)

[그림] 중국에 좋지 않은 인상을 갖게 된 이유 (2025, 좋지 않은 인상이라고 응답한 자, 1+2순위, 상위 3개, %)

거대 시장으로 경제적 기회가 크기 때문에

                    미국의 압박 속에서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보이기 때문에

중국의 문화와 전통 때문에 38

42

71

중국인의 국민성과 행동이 비호감이기 때문에

정치체제가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이기 때문에

중국의 경제적 강압과 보복 때문에 37

40

58

※출처 : EAI(동아시아연구원), 2025 EAI 동아시아 인식조사 결과 분석, 2025.06.12. (전국 만 18세 이상 일반 국민 1,509명, 웹 조사, 2025.06.04.~06.05.) 
             (https://eai.or.kr/new/ko/pub/view.asp?intSeq=23298&board=kor_issuebriefing)

https://eai.or.kr/new/ko/pub/view.asp%5C?intSeq=23298&board=kor_issuebrief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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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와세다대 하시모토 겐지 교수가 최근 발표한 「새로운 계급 사회」에 따르면, 일본의 사회 계급은 5개로 구분되
며, 이 가운데 최상위는 ‘자본가 계급’(기업 경영자나 이사진), 최하위는 ‘언더클래스’(비정규직 노동자 및 실업자∙무
직자)로 정의된다. 

• 이를 한국의 상∙하위 10% 소득 계층과 비교해 보면, 2023년 기준 한국의 상위 10%의 연평균 소득은 2억 1,051
만 원으로, 일본 자본가 계급(상위 4%)의 연평균 소득 9,300만 원보다 훨씬 높다. 

• 반대로 한국의 하위 10%의 연소득은 1,019만 원으로, 일본 언더클래스(하위 14%)의 소득(2,000만 원)에 비해 절
반 수준이다. 

• 종합하면 한국은 상위 계층의 소득이 일본보다 훨씬 높고, 하위 계층의 소득은 일본보다 더 적어, 상∙하위 10% 간 
소득 격차가 약 20배에 달하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다.

[한일 국민 소득 비교] 
한국, 일본보다 소득 양극화 더 심하다!

[그림] 한일 최상위계층 소득 비교

※출처 : 주간동아, 일본 자본가의 ‘일 만족도’ 36%로 가장 낮아, 2025.08.23. (https://weekly.donga.com/economy/article/all/11/5801632/1) 

[그림] 한일 최하위계층 소득 비교

한국 
(상위 10%)

일본 
(자본가 계급: 상위 4%)

2억 1,051만 원

한국 
(하위 10%)

일본 
(언더클래스: 하위 14%)

2,000만 원

1,019만 원
9,300만 원

https://weekly.donga.com/economy/article/all/11/58016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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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밑줄의 제목을 누르면 해당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해당 기사를 누른 후 언론사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뒤로가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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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데일리 오피니언(한국갤럽) 제632호 (2025년 8월 4주)  
- 한미정상회담, 주변국 정상 개별 호감 여부, 노란봉투법 (8월 통합 포함)

일본은 냉랭, 한국은 호감?…엇갈린 한일 호감도  
한국경제_2025.8.30.

사회 일반
올해 분만 예정자 30만4천명…2년 연속 출생아 증가 '청신호'  
연합뉴스_2025.8.26.

국내 다둥이 출산율 세계 2위… 세쌍둥이 이상은 1위  
조선일보_2025.8.26.

지난해 ‘비혼 출산’ 출생아 5.8%…역대 최고  
여성신문_2025.8.28.

국민이 뽑은 사회적 대화 필요 의제는 '안전한 일터 조성'  
연합뉴스_2025.8.28.

"딥페이크 피해자 지원 1년새 128% 증가…피해자 절반이 10대"  
연합뉴스_2025.8.28.

국민 10명 중 8명 "건보료 부담돼…보험료율 동결 인하해야"  
조선일보_2025.8.25.

지난해 자해 자살로 응급실 찾은 환자 비율 역대 최고  
조선비즈_2025.8.28.

올해 살인범죄 388건 중 70건은 범행 전 여성폭력 있었다  
국민일보_2025.8.26.

[단독] “어차피 한국선 우리 못잡아”...악마의 전화, 65%는 중국 산둥성에서 걸려온다  
매일경제_2025.9.1.

아동 • 청소년 • 청년
수업 중 스마트폰 쓰면 ‘불법’…내년 3월부터 초 중 고교 적용  
중앙일보_2025.8.28.

아기 울음소리 그치니 아이들 웃음소리도 뚝…작년에만 유치원 153개 문 닫았다  
매일경제_2025.8.29.

https://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6747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8093500530?section=search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83019787
https://biz.chosun.com/science-chosun/medicine-health/2025/08/28/3277OFEUOREZLE47OVWSVRZ3XM/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2265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6108357
https://www.mk.co.kr/news/society/11405665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8020300530?section=search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5139500002?section=search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79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8/26/7OEC4LNBQVGANE35SSKA46PNRU/
https://www.chosun.com/national/welfare-medical/2025/08/25/IZQ5B2I4A5GGRM4UZCMWQQ4ER4/
https://www.mk.co.kr/news/society/11408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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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나 죽으면 아무도 못찾을까봐, 잘 때 문도 안 잠가”...늙어가는 1인 가구  
매일경제_2025.8.25.

경제 • 기업
공시생 4년 만에 반토막, 기업 취준생은 사상 최고치  
중앙일보_2025.8.26.

일자리 증가 1만5000개뿐… 역대 최소 폭 상승  
국민일보_2025.8.27.

AI 면접관, 사람보다 낫다? “합격률 근속률 모두 더 높게 나타나”  
조선비즈_2025.8.30.

돌아온 슈퍼예산, AI혁신 3배로 증액… 국가부채 1400조 첫 돌파  
동아일보_2025.8.30.

AI 대체 일반 개발자 ‘파리 목숨’… 최상위급 인력은 몸값 천정부지  
국민일보_2025.8.28.

"韓여성, 남성보다 월급 29% 낮아"…임금격차 OECD 최대  
연합뉴스_2025.8.29.

KB부동산 "전국 아파트 상위 20% 평균가격 14억원 돌파"  
연합뉴스_2025.8.24.

건강
4명 중 1명 “액상 전자담배, 궐련보다 덜 해로워”  
국민일보_2025.8.26.

30살 미만 ‘젊은 당뇨병’ 급증…저소득층 어린이 위험도 5배  
한겨레_2025.8.26.

서울대병원 연구진 “수면제 처방 12년간 4배 늘어”  
디지털타임스_2025.8.29.

기독교 • 종교
범위 좁아진 ‘우리 가족’… 교회, 가정 사역 강화 나서  
국민일보_2025.8.28.

교회 흥망 가르는 핵심 열쇠는 3040 다음세대  
국민일보_2025.8.29.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15221.html
https://biz.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5/08/30/5SZJP26JABEY5F2DKIS2ZXYFDY/?utm_source=naver&utm_medium=original&utm_campaign=biz
https://www.dt.co.kr/article/12014716?ref=naver
https://www.donga.com/news/Economy/article/all/20250830/132284956/2
https://www.mk.co.kr/news/society/11402557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6286704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6280830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9128400530?input=1195m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6284521
https://www.yna.co.kr/view/AKR20250824029000003?section=search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61630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6198994
https://www.kmib.co.kr/article/view.asp?arcid=1756096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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